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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진                                       

 

A 지진과 해일 

일본은 지진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지진 발생 후 해일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B 지진과 해일일 발생하기 전에 

평소 준비할 것 

 가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가구 위에 무거운 것이나 깨지기 쉬운 것을 두지 않는다. 

 음료수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넣은 ‘비상용 백’을 준비해 

둔다. 

 이즈미사노시의 ‘만일의 경우의 방재 가이드’로, 피난 정보나 대피장소 등, 상세정보를 확인해 

둔다. 

 

C 지진 발생시 

 

집이나 건물 안에 있을 때 

 책상 밑에 들어간다.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요리 등으로 불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지진이 안정된 후에 불을 끈다. 

 문이 열리지 않게 될 경우도 있으므로, 옥외로 통하는 문을 열고 출구를 확보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르고 멈춘 곳에서 내린다.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용 연락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대답을 기다린다. 

 

밖에 있을 때 

 벽이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벽이나 건물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건물이 없는 넓은 장소로 대피한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급 브레이크는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스피드를 줄이고 도로 왼쪽에 

정차한다. 

(2) 자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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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손잡이나 난간을 꽉 잡는다. 

 전철이 멈추어도 함부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운전기사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D 지진 발생 후, 흔들림이 멈춘 후 

 

지진 발생 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가스 기구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불을 끈다 

 가스 밸브를 닫는다 

 전기 브레이커를 끈다 

 

지진 발생 후, 여진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피한다. 비상용 백 등, 중요한 것만 가지고 밖으로 나온다. 

 건물 안이나 밖은, 물건이 쓰러지거나, 유리파편이 있을 지도 모르므로 반드시 신발을 신는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사용한다. 

 

지진 발생 후, 해일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나 강 근처에 있을 때는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다른 장소나 집에 있을 때도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대피소에 간다.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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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풍·집중호우                                  

 

A 태풍과 집중호우 

태풍은 7월∼10월경 일본에 자주 상륙하고 강풍과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집중호우는 일부 지역에 대량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대량의 비로 인한 토사 붕괴나 홍수, 가옥의 침수 

 비래물에 의한 부상  

 정전 

 

B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베란다에 놓여 있는 물건은 미리 집안에 넣어 둔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자주 확인하고 경보나 피난 정보에 주의한다. 

 집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한다. 

 이즈미사노시의 ‘만일의 경우의 방재 가이드’로, 피난 정보나 대피장소 등, 상세정보를 확인해 

둔다. 

 

C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비래물로 인해 창문 유리가 깨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창문 가까이에는 가지 않는다. 

 바다나 강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태풍이 접근하고 있을 때나 호우 시에는, 외출하지 않는다. 

 밖에 있을 때에는 가까운 튼튼한 건물 안으로 피난한다. 

 비상용 백을 바로 주변에 두고 대피 준비를 한다. 

 

 


